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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 버려진 분홍빛 어망, “핑크버블”
“이제 난 쓸모없어...”  
슬퍼하던 그때, 바다를 지키는 거북이 ‘오’가 나타났어요!
 
바다의 쓰레기를 척척!
효성티앤씨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난 핑크버블!
이제는 바다를 지키는 멋진 영웅이 되었답니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와 재활용의 중요성을 귀엽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하며,
‘순환’과 ‘변화’의 가치를 함께 배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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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태어난 플라스틱 어망.
하지만 쓰임이 끝나 바다에 버려져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버려지는 폐어망을 활용하여 만든 
효성티앤씨의 리사이클 실 ‘리젠 오션 나일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넓고 깊은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
버려진 어망,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는 바다친구들을 살피며,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주인공.
핑크버블과 함께 바다를 지키는 멋진 영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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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 푸른 바닷속, 거북이 ‘오’는 다양한 바다 친구들이 살고 있는 바다숲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늘 시끌벅적하던 바다숲이 조용하고 친구들은 불안해 보였어요.



“ ‘오’야, 도와줘! 바다숲에 이상한 게 걸려있어!”

작은 물고기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거북이 ‘오’는 서둘러 바다숲 깊숙이 헤엄쳐갔죠.



잘피 들 사이에 엉켜 있는 건 바로 버려진 핑크빛 어망이었어요.

그건 한때, 사람들이 사용하던 핑크버블 어망이었죠!

잘피: 잘피는 바닷속에서 자라는 풀로, 꽃도 피우는 바다 식물입니다. 
          바다숲은 물고기와 해양생물의 집이 되며,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고, 지구를 시원하게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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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날 버리고 갔어.”

핑크버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엔 나를 필요로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거북이 ‘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핑크버블을 잘피에서 풀어냈어요.

“너는 아직 꼭 필요한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 나도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핑크버블은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당연하지!”

‘오’는 핑크버블을 등 위에 휙! 망토처럼 두르며 씩 웃었어요.



“자, 이제 육지로 가자!”

 ‘오’는 핑크버블을 태운 채 힘차게 솟아올랐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헤엄쳤죠.



그때 바닷속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던 잠수부가 ‘오’와 ‘핑크버블’을 발견했어요.

“어?거북이가 어망에 감겨 있어!”

“빨리 도와주자!”

잠수부는 조심히 다가가 핑크버블을 풀어냈어요.



핑크버블은 효성티앤씨 공장으로 보내졌어요.

깨끗하게 씻기고, 작게 잘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준비를 했죠!



“이제 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핑크버블은 가늘고 튼튼한 실로 변신했어요.

그 실은 하나둘씩 엮이며 멋진 바다 지킴이 도구로 변해 갔답니다.



핑크버블은 잠수부들이 쓰는 부이 와 바다 쓰레기 수거 가방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바다를 지키는 특별한 도구가 되었죠!

부이: 잠수부가 수면 위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비상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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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바다로 돌아온 핑크버블은 잠수부들과 함께 바다 친구들을 도왔어요.

이번에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잘피에 걸린 그물도, 산호에 감긴 쓰레기도 핑크버블 가방 속으로 쏙쏙 들어갔어요!



바다숲 친구들이 말했어요.

“바다를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 핑크버블!”

‘오’는 멀리서 웃으며 말했죠.

“넌 바다를 지키는 영웅이야!”

핑크버블은 살짝 부풀며 말했어요.

“이제 바다 쓰레기는 나에게 맡겨줘!”



바다는 오늘도 맑고 고요해요.

그 속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핑크버블이 있었죠.

“나는 바다를 지키는 약속. 핑크버블이야!”



리젠 오션 나일론(regen Ocean Nylon)
효성티앤씨의 ‘리젠 오션 나일론(regen Ocean Nylon)’ 은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망을 활용하여 만든 리사이클 실입니다. 

폐어망 수거

세척, 분해 화학적 재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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